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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경이(awe)’: 감동과의 비교를 통한

정서 유발 사건과 심리 경험 분석

 이  정  은          최  훈  석†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awe’의 한국어 대응어로서 ‘경이’의 개념적 적절성을 검토하고, 경이 정서의 유발 사건과 심

리적 경험의 특징을 유관 정서인 ‘감동’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1에서는 경이의 유발 사건을 

범주화하여 서구에서 연구된 ‘awe’의 선행 사건과 비교하고, 감동과 구분되는 경이의 고유한 경험 특성

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영상을 활용한 실험 조작을 통해 경이와 감동을 각각 유발한 후, 경이의 

고유한 심리적 경험인 ‘작은 자기(small self) 인식’에서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인의 ‘경이’ 

경험은 주로 광대한 자연을 통해 유발되며 작은 자기 경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경

이 정서가 서구에서 보고된 ‘awe’와 유발 사건 및 심리 경험 면에서 유사함을 시사한다. 반면, 감동은 경

이와 일부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대인관계 맥락에서 주로 경험되는 정서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

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및 실용적 함의와 장래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Awe, 경이, 감동, 작은 자기(small self)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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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로운 대자연이나 탁월한 예술 작품 앞에

서 사람들은 압도되는 느낌과 함께 형언하기 어

려운 감정을 경험한다. 경이(awe)란, 자신이 보유

하고 있는 지식 체계에 충격을 줄 만큼 거대하

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을 마주할 때 경험하는 

정서이다(Keltner & Haidt, 2003). 서구에서 보고

된 일련의 연구에 따르면 경이는 긍정 정서로서 

개인의 정신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Rudd et 

al., 2012), 친사회적 행동(Gao & Zhu, 2025; Piff 

et al., 2015) 및 집단의 결속(Piff et al., 2025)을 

촉진하는 사회적 기능을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

한 연구 대상이다. 또한 경이에 관한 연구는 퇴

역 군인과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Anderson et al., 2018; Sturm et al., 2022), 

대인관계 갈등 피해자의 인간성 회복(Cheng & 

Wang, 2024), 정치 및 이념 양극화 해소(Stancato 

& Keltner, 2021)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

를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이에 관

한 심리학 연구는 개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공동

체적 삶의 복원이라는 한국 사회의 주요 의제에 

관하여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경이 정서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필요성과 

잠재적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경이에 관한 기존 

연구는 북미와 유럽에서 수집된 자료에 의존하

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경이의 신경생리학적 

특징(이진우, 2024)과 상태 경외감을 측정하는 

척도의 타당화 연구(박부금, 이희경, 2025)가 보

고되어 경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awe’에 대응하는 한국어 정서 단

어가 무엇인지, 경이가 유발되는 상황과 이에 

수반되는 심리적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

적인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서는 

특정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주관적 경

험으로, 정서를 유발하는 선행 사건과 이에 수

반되는 심리적 경험을 통해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Frijda, 2008). 정서는 문화의 산물이며, 

문화는 정서 경험에서부터 표현까지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Keltner & Lerner, 2010; Mesquita et 

al., 2017; Mesquita & Walker, 2003). 따라서 한 사

회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특정 정서의 내용과 

과정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서를 

유발하는 선행 사건과 정서가 유발하는 심리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

한 접근을 통해 해당 정서 경험의 문화 보편성

과 문화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Fessler, 1999; Scherer & Moors, 2019). 이 관점에

서 보면, 경이에 관한 서구의 연구 결과를 추가

적 검증 작업 없이 한국인의 정서 경험에 그대

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한국인들이 

경이 정서를 언제 어떻게 경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경이의 

선행 유발 사건과 심리 경험을 확인할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총 두 편의 연구를 

통해 ‘경이’가 한국인이 일상에서 빈번히 사용

하는 정서 단어로서 영어 단어 ‘awe’에 대응하

는지를 확인하였다. 경이는 자기초월적 정서

(self-transcendent emotion)로서 고양감(elevation), 감

사함(gratitude) 등의 정서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

며(Stellar et al., 2017; Van Cappellen & Rimé, 

2013), 경이에 관한 서구의 연구 문헌에서 ‘awe’

와 ‘wonder’가 혼용되기도 한다(Darbor et al., 

2016; Weger & Wagemann, 2021). 이처럼 ‘awe’가 

복잡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면, ‘awe’ 

정서에 상응할 가능성이 있는 유관 정서 단어

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 ‘경이’가 ‘awe’에 대응

하는 정서 단어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화비교 연구에서 흔히 한국과 

유사한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일본에서 사람들

이 경이 경험을 ‘감동(kando)’으로 표현한다는 

점(Maeura et al., 2020)에 주목하여, 경이와 감동

의 선행 유발 사건과 정서 경험의 특징을 비교

하였다.

경이의 문화 보편성과 특수성

경이는 강한 기쁨과 두려움을 수반하며, 혼란

과 놀라움, 감탄과도 연합되어 있는 복합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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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Frijda, 1986; Keltner & Haidt, 2003). 경이 

경험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 경이는 우월한 대상

에 대한 복종을 유발하는 두려움이 주를 이루는 

정서로 이해되었다(Durkheim, 1887/1972; Weber, 

1978). 즉, 경이는 신과 같은 초자연적 능력을 

지닌 절대적 존재나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지닌 

사회 지도자로부터 촉발되는 정서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대 사회심리 및 정서심리 분야의 연구

에서는 경이를 긍정 정서로 분류하며 예상치 못

한 사건이나 대상에 의해 경험되는 놀라움과 즐

거움을 수반하는 정서로 개념화한다(Bonner & 

Friedman, 2011; Frijda, 1986). 서구의 경이 연구를 

주도한 Keltner와 Haidt(2003)에 따르면, 복합 정

서인 경이의 원형적 속성(prototypical property)은 

지각된 광대함(perceived vastness)과 인지적 조정 

욕구(need for accommodation)이다. 사람들은 자신

보다 물리적 정신적으로 거대한 대상(예: 광활

한 자연, 위대한 인물)을 마주했을 때 압도당하

는 느낌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모호함과 혼란을 유발하며, 사람들로 하

여금 자신이 지닌 기존 지식으로는 대상을 이해

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인지적 틀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지향되어 있던 

주의 초점이 외부로 전환된다(Shiota et al., 2007). 

이러한 주의 초점 전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 

공동체와 같은 상위 수준의 집단 범주에서 자기

를 표상하도록 함으로써(Tyson et al., 2022) 친사

회성을 촉진한다(예: 낯선 타인에 대한 도움 행

동, Piff et al., 2015; 인간, 동물, 자연에 대한 도

덕적 염려, Song et al., 2023). 

서구 연구에서 개념화된 경이 정서의 특징이 

문화적 보편성을 지니는지, 아니면 문화권마다 

다른지를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

태이다. 경이가 정서의 표현 방식 및 기능 면에

서 범문화적인 보편 정서라는 주장(Cordaro et al., 

2016; Keltner, 2025)과 사람들이 경이라는 정서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과정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

다는 주장(Razavi et al., 2016; Stellar et al., 2024)

이 혼재한다. 경이에 관한 연구 문헌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경이의 문화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첫째, 비영어권 국가에서 ‘awe’에 대응하는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통상 

‘awe’의 한국어 번역어로는 경이로움, 경외심 등

이 사용된다. 그러나 한국어 정서 단어 가운데 

경외는 경이보다 사용 빈도가 낮고, 남녀 간 경

험 빈도 차이가 있다(한덕웅 & 강혜자, 2000)는 

점에서 경이에 비해 대표성이 낮다. 또한, 경외

는 ‘두려움(畏)’을 뜻하는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

어서 부정적 정서 경험을 내포한다. 일례로, 박

부금과 이희경(2025)은 한국에서 경외감을 측정

하는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경

외감 경험을 떠올리게 한 뒤 정서 척도에 응답

하게 하였다. 그 결과, 경외감 경험은 긍정 정

서 및 부정 정서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한국인에게 ‘경외’가 긍정 정서뿐

만 아니라 부정 정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정

서 경험으로 인식됨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

로, ‘awe’를 두려움, 위압감 등의 요소를 포함하

는 복합 정서로 이해했던 초기 접근법과 달리, 

현대 심리학에서는 awe를 긍정 정서로 개념화

하며, awe의 유발 사건과 심리 경험을 부정 정

서에 수반되는 심리 경험과 구분한다(Gordon et 

al., 2017; Hornsey et al., 2018). 이러한 정서 구

성의 차이는 경외가 awe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

는 번역어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

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

깝고 문화적 공통분모(예: 집단주의 가치, 상호

의존적 자기)가 있는 일본에서 수행된 일련의 

연구에서 경이를 개념화한 방식이다. Nakayama

와 Uchida(2020)는 경이가 일본어 정서 단어 중 

‘외경(ikei)’과 ‘외포(ifu)’로 흔히 번역되며, 이는 

서구에서 보고된 긍정 정서로서의 ‘awe’와는 다

르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미국인 참가

자들과 일본인 참가자들의 정서 인식을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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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미국인들은 ‘awe’를 긍정적인 정서 경험으로 

이해하는 반면, 일본인들은 외경과 외포를 부정

적인 정서 경험으로 인식함을 관찰하였다. 이는 

‘외경’과 ‘외포’에 포함된 두려움(畏)으로 인해, 

해당 정서 표현이 긍정 정서로서의 ‘awe’를 일관

되게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학자들은 긍정적인 ‘awe’

가 다른 정서 표현, 특히 ‘감동(kando)’으로 표현

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감동은 인생의 중요한 

사건(예: 결혼, 출산 등)이나 타인과의 관계적 상

호작용으로부터 주로 경험되는 정서이다(Cova & 

Deonna, 2014; Menninghaus et al., 2015).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서 감동은 광대한 자연이

나 뛰어난 예술 작품과 같이 광대하고 인상적

인 장면이나 개인의 기존 인지 틀을 넘어서는 

사건을 접할 때 유발되며(Tokaji, 2003; Yasuda 

et al., 2022), 이는 경이의 핵심 속성과도 밀접하

게 관련된다. 이 주장과 일관되게 Hashimoto와 

Ogura(2002)는 자연이나 예술 작품과 같이 ‘awe’

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일본인들이 

감동 경험으로 표현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Maeura 등(2020)은 일본인들의 

일상적 맥락에서 경험되는 ‘awe’가 경외보다는 

감동과 개념적으로 더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경이와 감동의 선행 유발 사건과 정서 

경험 특징을 비교한 결과, 일본인들은 자연이나 

예술 작품과 같이 경이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

는 자극을 접했을 때 ‘감동’을 느낀다고 보고하

였으며, 경이의 핵심 속성인 지각된 광대함도 

경험하였다. 그러나 감동은 타인의 친절이나 관

계적 상호작용과 같은 일상적이고 대인적인 사

건을 통해서도 유발된다는 점에서 경이와 구분

되는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경이와 감

동의 개념적 관련성과 차별성을 함께 고려하면, 

한국에서 경이와 감동의 정서적 특징과 선행 유

발 사건을 비교하여 두 정서의 특징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정서 경험에서 북미 유럽과 동아시아 

사회 간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Mesquita & Frijda, 

1992)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 문

화권의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사건

으로부터 특정 정서를 경험하는 빈도가 높은 반

면, 북미와 유럽 사람들은 개인 사건으로부터 

정서를 경험하는 빈도가 높다(Fischer et al., 2003; 

Kitayama et al., 2006). 이와 일관되게, 경이의 선

행 유발 사건을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 미국인은 

자연과 예술 작품을 접하였을 때 경이를 경험하

였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았던 반면(Shiota et al., 

2007), 중국인과 일본인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타인으로부터 경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빈도

가 가장 높았다(Nakayama & Uchida, 2020; Stellar 

et al., 2024). 미국인과 중국인의 경이 선행 사건

을 직접 비교한 Bai 등(2017)의 연구에서도 미국

인은 자연 사건의 응답 빈도가, 중국인은 뛰어

난 능력을 지닌 타인을 접한 사건의 응답 빈도

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동-서양 문화차이를 고

려하면, 한국에서 경이가 서구의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유발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로부터 경험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

한 과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경이 경

험이 중국과 일본에서 관찰된 것처럼 주로 대인

관계 사건과 연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함

으로써, 동아시아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경이 경

험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셋째, 서구의 선행 연구에서 경이의 원형적 

심리 경험으로 보고된 ‘작은 자기 인식’이 한국

인의 경이 경험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되는지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이를 

유발하는 대상은 지각된 광대함과 인지적 조정 

욕구를 유발하며(Keltner & Haidt, 2003), 경이를 

경험하는 순간 사람들은 개인 내부에 지향되어 

있던 자기 인식을 외부 환경을 인식하는 방향

으로 전환한다(Shiota et al., 2007).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기를 상대적으로 더 작고, 사소한

(insignificant), 전체의 일부분으로 표상하게 되는

데, 이를 작은 자기(small self)라고 한다(Seo et al., 

2023; Tyson et al., 2022). 작은 자기는 경이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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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즉각적으로 수반되는 심리 경험이며, 경이와 

유관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심리기제로 

보고되었다(Perlin & Li, 2020; Piff et al., 2015). 또

한 일부 선행 연구에서 작은 자기에서의 문화 

차에 관해 논하고 있으나, 집단주의 사회에서 

작은 자기 경험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혼재한

다. Edwards 등(2025)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사

람들은 주로 중요 타인과의 관계 맥락에서 자신

을 이해하며, 자신을 전체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들어(상호의존적 자기; Markus & 

Kitayama, 1991), 개인주의 문화권에 비해 집단주

의 문화권에서 작은 자기가 유발되는 정도가 약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Yang 등(2016)은 작

은 자기 경험이 겸손이나 조화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중시하는 가치를 더 강하게 내재화

하도록 하기 때문에 작은 자기 경험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과 함께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일본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경험할 때 작은 자기가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

(Maeura et al., 2020)를 고려하면, 작은 자기 인식

에서 경이와 감동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한국

인을 대상으로 두 정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

명할 수 있다. 

연구 개관

총 두 편의 조사 및 실험연구에서 한국인의 

경이 경험을 유발하는 선행 사건을 조사하고, 

경이가 유발하는 심리 경험을 확인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경이와 감동의 비교를 통해 경

이가 서구에서 보고된 ‘awe’에 상응하는 정서

인지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자료를 분류하여 한

국인들이 경이와 감동을 각각 언제 경험하는

지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경이와 감동 경험

이 작은 자기 인식을 유발하는지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1

정서 경험을 적절한 용어로 명명하고, 그 정

서가 어떤 사건을 통해 유발되는지를 밝히는 것

은 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며(한덕웅, 강혜자, 2000; Frijda, 1988), 이는 사람

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신의 언어로 작성

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최상진, 한규

석, 2000). 특정 정서 경험의 선행 유발 사건을 

조사하는 작업은 양적 자료 수집에 사용되는 폐

쇄형 질문지 방식보다는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구재선, 김의철, 2006; 송

경재 등, 2010). 이 점을 고려하여 연구 1에서는 

개방형 조사를 통해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이와 

감동을 경험한 순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응답 자료를 범주화하여 경이와 감동의 정서 유

발 사건을 비교하였다.

방  법

참가자 및 연구 절차

대한민국 거주 성인(만 18세 ∼ 만 59세 이하) 

347명이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조사에 참여하였

다. 이 중 질문지에서 제시한 해당 정서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거나, 평정이 불가능한 응답

을 한 13명을 제외한 총 334명의 자료를 분석하

였다(남 50.3%, 여 49.7%, 평균 연령 30.14세, 연

령 표준편차 = 10.76). 참가자들은 경이(n = 

168), 감동(n = 166) 중 한 가지 정서 조건에 

무선 할당되어 경이 또는 감동을 경험한 사건

을 묻는 질문과 인구통계변수 조사 문항에 응

답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 윤리심의위원회(IRB)

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승인번호: SKKU 

2022-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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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

경이, 감동 유발 사건 질문지

일상경험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에서는 응답

자들에게 해당 경험을 떠오르는 대로 모두 기

술하도록 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경이는 복합 정서로서 고양감, 감사함 등의 유

관 정서와 연합되어 있다는 점(Keltner & Haidt, 

2003)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이를 유발

하는 선행 사건이 다른 정서를 함께 유발하거

나, 유관 정서를 촉발하는 사건으로부터도 경이

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이의 

원형적 속성을 유발하는 선행 사건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가장 구체적이고 선명한 

정서 경험을 떠올려 응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Russell & Barrett, 1999). 또한, 인지적 접근성이 

높은 사건이 곧 경이의 원형적 속성을 유발하는 

사건은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 회상만으로는 의

미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Yaden 

등(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특정 정서를 강하게 

경험한 사례를 묻는 방식으로 질문지를 구성하

였다.

참가자는 먼저 경이 또는 감동을 느꼈던 사

건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참가자는 과거 

경이 또는 감동을 경험한 순간을 최소 다섯 가

지에서 최대 열 가지를 떠올린 뒤, 이를 기록하

였다(“지금부터 잠시 눈을 감고 귀하가 경이로

움(감동)을 느꼈던 순간들을 마음에 떠올려 주십

시오. 귀하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이로움(감동)

의 순간들을 최소 다섯 개 이상 적어 주시면 됩

니다”). 다음으로, 참가자는 앞서 작성한 최소 

다섯 가지 응답 중에서 경이 또는 감동을 가장 

강하게 경험한 사건 하나를 골라 그 내용을 구

체적으로 작성하였다(“앞에서 작성한 사례들 가

운데 귀하가 경이로움(감동)을 가장 강하게 느낀 

사례 하나를 선택하여, 그 내용을 아래 빈칸에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결  과

두 명의 대학원생이 1차로 참가자들의 응답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 범주를 생성하고, 두 명

의 사회심리 전문가가 논의를 통해 16개의 최종 

범주 목록을 작성하였다. 범주 분류를 위해 각 

범주의 정의와 범주를 대표하는 응답 사례를 포

함하는 분류 기준표를 만들고, 평정자 두 명이 

분류 지침을 숙지한 후 순차적으로 응답을 각 

범주에 할당하였다. 평정자 간 일치도는 두 평

정자가 347개 응답 중 정서를 경험한 순간을 떠

올리지 못한 응답(예: “없음”)과 분류 불가 응답

(예: “.”) 13개를 제외한 총 334개 응답을 각 범

주에 분류한 뒤, Cohen’s kappa 계수를 통해 분류 

일치도를 계산하여 점검하였다. 평정자 간 일치

도를 확인한 결과, Cohen’s kappa 계수는 .730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다(Landis & 

Koch, 1977). 이후, 범주 분류가 일치하지 않은 

응답에 대해서는 두 평정자 간 논의를 통해 불

일치를 해소하였다. 끝으로, 각 범주에 할당된 

응답의 빈도자료를 산출하였다. 각 범주의 빈도

가 정서 조건에 의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χ2 독립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후, 각 정서 조

건에서 범주 빈도의 상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χ2 잔차(residual) 분석을 활용하여 사후 비교

를 실시하였다(Field, 2018; Sharpe, 2015).

정서 유발 사건 응답

경이와 감동을 유발한 사건 응답에서 추출된 

총 16개 범주 중 응답 빈도가 5%를 넘는 여섯 

개 주요 범주를 표 1에 제시하였다(전체 분류 

결과는 부록 1을 참조). 경이 정서를 경험한 사

건 응답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자연’(23.81%) 범

주에 속하였다(예: “제주도의 밤하늘을 보고 자

연과 우주의 위대함에 경이로움을 느낀 적이 있

다”). 두 번째는 ‘뛰어난 능력과 성취’(16.67%) 

범주로, “응원하던 e스포츠 팀이 국제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등을 포함했다, 세 번째는 ‘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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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16.07%) 범주였으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네 번째는 ‘예술적 경

험’(8.93%) 범주로,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 앞에 

섰을 때”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그 외 ‘관계 상

태 변화 및 증진’(4.76%), ‘대인관계에서의 사회

적 지지 및 선행’(3.57%)의 반응률은 5% 미만이

었다. 

반면, 감동 정서에서 응답이 가장 높은 범주

는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 및 선

행’(42.17%) 범주였다(예: “난치병 치료 중 친구

들이 병문안을 와 주고 편지를 전달해줬다”). 두 

번째는 ‘생명의 신비(21.08%)’ 범주로 “첫 아이

가 태어나고 볼에 얼굴을 부볐을 때” 등의 응답

을 포함하였다. 세 번째는 ‘뛰어난 능력과 성취

(15.66%)’ 범주로, “회사에서 어려운 프로젝트 성

공”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경이 경험에

서 응답 빈도가 높았던 ‘예술적 경험’, ‘자연’ 범

주 응답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각각 2.41%, 

0.60%).

각 정서에 따른 범주 빈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χ2 독립성 검증 결과, 정서 조건에 따른 

범주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χ2(1, 

N = 334) = 122.89, p < .001. 경이와 감동 각 

정서에 따른 세부 범주에서의 차이를 구체적으

로 알아보기 위해 χ2 잔차를 사용하여 사후 비

교를 실시하였다(Sharpe, 2015). 개별 범주마다 

기대 빈도와 관측 빈도의 오차를 계산하여 잔

차를 산출한 뒤, 잔차의 절댓값이 2를 초과하는 

범주를 정서 간 유발 사건 차이에 더 많은 기

여를 한 범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경이 정

서에서 감동 정서에 비해 ‘자연’, ‘예술적 경험’ 

범주의 빈도가 높았으며, ‘대인관계에서의 사회

범주명 정의

경이 감동 빈도 비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잔차

자연 자연에 대한 감각적 경험. 40(23.81) 1(0.60) 6.46

뛰어난

능력과 성취

나 또는 내가 속한 팀, 타인이 노력이나 뛰어난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내거나, 어려움을 극복하

거나, 성공한 경험.

28(16.67) 26(15.66) 0.25

생명의 신비 생명의 탄생이나 성장을 목격하거나 생명을 잉

태, 출산한 경험.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된 경험.

27(16.07) 35(21.08) 1.18

예술적 경험 뛰어난 예술 작품(음악, 미술 등)이나 결과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15(8.93) 4(2.41) 2.57

관계 상태 변화

및 증진

타인과의 관계 상태가 달라지거나(형성, 재회, 

단절) 증진되는 사건을 경험.

8(4.76) 12(7.23) 0.95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 및 선행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사회적 지지를 받거나, 자

신이 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경험. 대

인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선행을 제공한 사례를 

알게 된 경험.

6(3.57) 70(42.17) 8.41

기타 — 44(26.19) 18(10.84) —

주. 6개 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범주는 기타로 묶어 빈도와 백분율을 표기하였음. 

잔차는 절댓값으로 표기하였음.

표 1. 경이, 감동 정서 유발 사건 6개 핵심 범주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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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 및 선행’ 범주의 빈도는 유의하게 낮

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이와 감동 정서는 핵심

적인 선행 유발 사건에서 구분되는 정서임을 

나타낸다.

논  의

한국인들에게 경이와 감동을 유발하는 선행 

사건을 확인한 결과, 경이와 감동 정서는 정서 

유발 사건 측면에서 구분되는 정서인 것으로 나

타났다. 경이 정서에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

던 범주는 ‘자연’이었으나 감동 정서는 ‘대인관

계에서의 사회적 지지 및 선행’ 범주의 응답 빈

도가 가장 높았다. 미국에서 ‘awe’의 유발 사건

을 조사한 Shiota 등(2007)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

연 풍경이나 예술 작품과 같이 풍부한 정보량을 

지닌 자극(information-rich stimuli)을 접했을 때 

‘awe’를 경험한다. 이러한 자극은 사람들이 기존

에 지니고 있던 생각의 틀을 확장한다는 점에

서,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awe’의 원형적 속성

과 일관된다(Keltner & Haidt, 2003). 연구 1에서 

관찰된 경이의 선행 유발 사건 가운데 ‘자연’ 범

주가 가장 높은 응답 빈도를 보인 점은 한국에

서 경이 경험이 서구에서 보고된 ‘awe’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정보량을 지닌 대상이나 사

건으로부터 경험되는 정서임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감동은 대인관계 사건에서 

주로 경험되는 정서라는 점에서 경이나 서구의 

‘awe’와는 구분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인

들이 자연, 예술 작품에 대한 정서 반응을 감

동으로 표현하는 것과 달리(Hashimoto & Ogura, 

2002), 본 연구에서 한국인의 감동 경험을 유발

하는 선행 사건은 대인관계 관련 사건들이 압도

적으로 많았으며, 자연과 예술 작품 범주 응답

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 1의 결과는 한국에서 경이를 유발하는 

사건과 서구의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awe’의 정

서 유발 사건이 상응함을 시사하지만, 개인의 

기억자료에서 추출된 정서 유발 사건의 유사성

만으로는 경이와 ‘awe’의 상응성을 판단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연구 2에서는 실험 조작을 통해 인과관계에 관

한 추론을 시도하였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영상 자극을 통해 경이와 감동을 각각 유발한 

다음, 각 정서가 작은 자기(small self) 인식을 유

발하는지 알아보았다. 작은 자기는 경이가 유발

하는 핵심 심리 경험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대

한 경이의 효과를 매개하는 변수이다(Perlin & Li, 

2020; Piff et al., 2015). 특히 작은 자기 인식은 

다른 긍정 정서(예: 즐거움, 감사, 자랑스러움)와 

경이를 구분하는 핵심 속성이다(Campos et al., 

2013; Nelson-Coffey et al., 2019). 경이를 유발하는 

광대한 자극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이를 경

험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 크기를 평소보다 

작게 인식하고, 무언가 거대한 것 앞에 놓인 듯

한 느낌을 받는다(Tyson et al., 2022). 작아진 자

기 인식은 물리적 크기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관적 크기 인식에도 변화를 유발하여, 자기가 

중요하다는 인식도 평소보다 낮아지고, 스스로

를 더 큰 실체에 포함된 일부로 지각하게 된다

(Shiota et al., 2007).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경이가 유발하는 작은 자기 인식에서 문화보편

성 관점과 문화특수성 관점이 혼재한다는 점(참

조: Edwards et al., 2025; Yang et al., 2016), 그리

고 일본에서 강한 감동이 ‘awe’와 유사한 수준의 

작은 자기 경험을 유발함(Maeura et al., 2020)에 

주목하여, 한국에서 경이가 작은 자기 인식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경이와 감동이 작은 자기 

경험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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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남 44.4%, 여 55.6%, 평균 연령 19.93세, 연령 

표준편차 = 1.54)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

다. 실험은 정서 자극을 독립변수로 하는 일원 

참가자 간 설계로서, 경이 영상 조건(n = 45), 

감동 영상 조건(n = 40), 그리고 통제 조건(n = 

41)에 참가자들을 무선 배정하였으며 한 회기

당 최대 네 명까지 실험에 참여하였다. 영상 자

료의 정서 유발 효과성에 관한 선행 연구의 절

차를 참고하여(Gross & Levenson, 1995), 참가자

들이 서로 분리된 암실에서 각자 정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 윤리심의위

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승인번호: 

SKKU 2023-11-012). 

절차 및 측정 도구

참가자들은 칸막이로 분리된 자리에 앉은 뒤, 

연구 목적과 절차를 안내받았다. 주변의 소음을 

차폐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헤드셋을 착용한 뒤 

책상에 놓인 15인치 노트북 컴퓨터로 정서 영상

을 시청하였다. 참가자들은 실험 조건에 따라 

제시된 정서 영상을 시청하고, 작은 자기 인식 

측정 문항과 영상 조작점검 문항으로 구성된 질

문지에 응답하였다. 응답이 종료된 후, 참가자들

에게 실험의 목적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

고 실험을 종료하였다.

경이, 감동 유발 영상

정서에 관한 실험 연구에서는 특정 정서 조

작을 위해 과거 정서 경험을 회상하게 하거나, 

정서를 유발하는 사진 또는 영상 자극을 시청하

게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Uhrig et al., 2016; 

Zupan & Baggage, 2017), 그중 영상물을 활용한 

정서 조작 방법은 효과성 및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chaefer et al., 2010).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참가자들에게 영

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경이와 감동 정서 경험

을 각각 유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

에서 정서별 응답 빈도가 가장 높은 범주의 응

답 내용을 포함하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경이 

조건에서는 순서대로 넓은 바다, 거대한 협곡, 

빙하, 숲, 큰 나무, 폭포, 지면에서 점점 멀어지

며 지구, 우주로 이어지는 내용의 영상을 사용

하였으며, 영상의 길이는 1분 24초였다. 감동 영

상은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국어 시험을 가장

하여 전달된 부모님의 격려, 응원의 편지를 읽

는 장면을 편집하여 사용하였으며, 영상의 길이

는 1분 40초였다. 통제 조건은 가까이서 본 풀, 

꽃, 들판, 비가 오는 장면을 편집하여 만든 영상

을 제시했으며, 영상의 길이는 1분 31초였다. 모

든 영상에는 소리가 포함되었다. 각 조건 별 영

상 내용 일부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조작 점검 및 작은 자기 측정

각 정서 영상이 목표 정서를 효과적으로 유

발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영상을 

시청하며 느낀 경이와 감동을 묻는 문항(“귀하

는 영상을 본 직후, 아래 제시된 각 정서를 얼

마나 느끼셨습니까?”)에 7점 척도(0 = 전혀 느

끼지 않았다, 6 = 매우 강하게 느꼈다)로 답하

도록 하였다. 작은 자기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Piff 등(2015)이 개발한 작은 자기 척도를 번안하

여 사용하였다. 작은 자기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예: “나 자신보다 거대한 뭔가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의 일상적 고민

들은 단지 사소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참

가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에 응답하였다(1 = 전

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 분석

에는 전체 10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

하였으며(α = .90), 작은 자기 값이 클수록 작은 

자기 인식이 강하게 발현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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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자료분석에는 SPSS 프로그램(version 27.0)을 

사용하였다. 먼저, 정서 영상이 목표 정서를 효

과적으로 유발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 분

산분석 및 혼합설계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정서 

자극에 따른 정서 경험 응답값의 차이를 확인

하였다. 이후, 정서 자극에 따른 작은 자기 인

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비교에는 Tukey의 HSD(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를 적용하였다. 조작 점검 및 

작은 자기 인식의 기술통계치는 표 2에 제시되

었다.

조작점검

영상 자극을 통해 정서를 조작한 선행 연구

에서 특정 정서가 단일 정서로 분리되어 유도되

기보다 유관 정서가 함께 경험되는 경향이 보고

된 바 있다. 이 경우 특정 조건에서 목표 정서

가 유관 정서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발되었

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정서 조작의 효과성을 확

인할 수 있다(Gross & Levenson, 1995; Philippot, 

1993).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분석을 통해 조작 효과성을 확인하였

다. 먼저, 조건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이 정서에 대한 분석 

결과, 정서 자극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2, 

123) = 57.95, p < .001, ηp
2 = .49. 경이 영상 

조건(M = 5.09, SD = 1.35)의 참가자들은 감동 

영상 조건(M = 1.58, SD = 1.57), p < .001, d = 

2.40, 및 통제 조건(M = 2.34, SD = 1.85)의 참

가자들보다 경이를 강하게 경험하였으며, p < 

.001, d = 1.70, 감동 영상 조건과 통제 조건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 .08. 

감동 정서에 대한 분석 결과, 정서 자극의 주효

과가 유의하였다, F(2, 123) = 36.91, p < .001, 

ηp
2 = .38. 감동 영상 조건(M = 5.35, SD = 

1.00)의 참가자들은 경이 영상 조건(M = 3.84, 

SD = 1.58), p < .001, d = 1.14, 및 통제 조건

(M = 2.46 SD = 1.82)의 참가자들보다 감동을 

강하게 경험하였으며, p < .001, d = 1.97, 경이 

영상 조건의 참가자들은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

보다 감동을 강하게 경험하였다, p < .001, d = 

0.81. 

다음으로, 정서 자극 조건 내에서 목표 정서

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경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서 자극을 참가자 간 변수로, 정서 유형

을 참가자 내 변수로 하는 혼합설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 유형의 주효과가 유

의하였으나, F(1, 123) = 32.17, p < .001, ηp
2 = 

.21, 정서 자극과 정서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여 해석에 제한을 받는다, F(2, 123) = 

91.83, p < .001, ηp
2 = .60. 단순 주효과 분석 

경이 영상 조건 감동 영상 조건 통제 조건

M SD M SD M SD

경이 5.09 1.35 1.58 1.57 2.34 1.85

감동 3.84 1.58 5.35 1.00 2.46 1.82

작은 자기 인식 3.47 1.40 2.65 0.17 1.98 0.98

왜도 -.11 -.74 .60

첨도 -1.45 -.59 -.15

주. N = 126

표 2. 정서 영상 조건 별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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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이 영상 조건의 참가자들은 경이(M = 

5.09, SD = 1.35)를 감동(M = 3.84, SD = 0.23)

보다 강하게 경험한 반면, F(1, 123) = 22.82, p 

< .001, ηp
2 = .16, 감동 영상 조건의 참가자들

은 경이(M = 1.58, SD = 0.25)보다 감동(M = 

5.35, SD = 0.24)을 강하게 경험하였다, F(1, 123) 

= 186.63, p < .001, ηp
2 = .60. 통제 조건에서는 

경이(M = 2.34, SD = 0.25)와 감동(M = 2.46, 

SD =0.24)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F(1, 123) = 0.20, p = .656, ηp
2 < .01.

경이, 감동 경험에 따른 작은 자기 인식의 차이

정서 자극에 따른 작은 자기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 분석 결과, 작은 자기 인식에서 정서 자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F(2, 123) = 

17.67, p < .001, ηp
2 = .22. 사후 비교 결과, 작

은 자기 인식은 경이 영상 조건(M = 3.47, SD = 

1.40)의 참가자들이 감동 영상 조건(M = 2.65, 

SD = 1.04), p = .004, d = 0.66, 및 통제 조건

(M = 1.98, SD = 0.98), p < .001, d = 1.22, 의 

참가자들보다 높았다. 또한 감동 영상 조건의 

참가자들이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높은 작

은 자기 인식을 보고하였다, p = .029, d = 0.65.

논  의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확인된 경이와 감동 

정서 유발 사건을 영상으로 제시한 후 참가자들

의 정서 경험 및 작은 자기 인식에서 차이가 관

찰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경이와 감동이 구분

되는 정서인지, 그리고 경이가 awe에 상응하는 

정서로서 작은 자기 인식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

인하였다. 조작 점검 결과, 각 정서 자극은 목표 

정서를 효과적으로 유발하였다. 흥미롭게도 경

이 영상 조건에서 광대한 자연을 접한 참가자들

은 통제 조건보다 높은 수준의 감동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감동이 주로 대인관계 

사건을 통해 경험되는 정서이기는 하나 대자연

을 통해서도 경험될 수 있으며, 경이와 감동이 

공통점을 지닌 유관 정서임을 보여준다. 한편, 

경이 영상 조건의 참가자들은 경이를 감동보다 

강하게 경험하였으며, 감동 영상 조건의 참가자

들은 경이보다 감동을 강하게 경험하였다. 이는 

각 영상 자극이 목표 정서를 효과적으로 유발하

였음을 시사한다.

작은 자기 인식에서의 조건 간 차이를 검증

한 결과, 경이 영상 조건에서 통제 조건이나 감

동 영상 조건보다 높은 수준의 작은 자기 인식

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경이가 유발하는 핵

그림 1. 정서 조건에 따른 작은 자기 인식 일원 분산분석 결과

주. 오차막대는 ±2 표준오차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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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심리기제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인의 경이 

경험이 서구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awe’의 주요 

심리 경험을 수반함을 시사한다. 감동 영상 조

건에서도 통제 조건보다 높은 작은 자기 인식이 

관찰되었지만, 그 수준은 자연으로부터 경이를 

경험한 조건보다는 낮았다. 감동 영상 조건에서 

통제 조건보다 높은 수준의 작은 자기 인식이 

관찰된 것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준 타인을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광대하게 인식하는 데 따

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경이에 관한 연구가 북미와 유럽

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음에 주목하여, 선행 연구

에서 관찰된 경이 정서의 작동 원리가 한국의 

사회적 환경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경이 

정서에 수반되는 경험과 그에 따른 행동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번역어가 아닌, 사람들의 

실제 정서 경험에 연합된 표현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향후 한국인의 정

서 경험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총 두 편의 연

구를 통해 경이를 유발하는 선행 사건과 경이 

정서 경험에 수반되는 원형적 심리 경험(작은 

자기 인식)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한국인들

은 서구의 ‘awe’ 연구에서 관찰된 바와 일관되

게, 광대한 자연으로부터 경이를 경험하는 빈도

가 가장 높았고(연구 1), 경이를 경험할 때 높은 

수준의 작은 자기 인식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

였다(연구 2).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경이

와 감동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별되

는 정서임도 확인하였다. 연구 1의 결과, 경이와 

감동은 선행 유발 사건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으

나(예: ‘생명의 신비’, ‘뛰어난 능력과 성취’), 경

이는 자연이나 예술 작품을 통해 주로 경험되는

반면, 감동은 타인의 사회적 지지 사건으로부터 

주로 경험된다는 점에서 구별되었다. 전반적으

로 이 결과는 경이가 서구의 ‘awe’에 상응하는 

정서이며, 최소한 한국과 북미 및 유럽 간에 보

편적 경이 정서 경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 없는 한국

인의 경이 정서 선행 유발 사건과 심리기제를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과 일본에서 사람들이 

주로 대인관계 사건을 통해 ‘awe’를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예: Bai et al., 2017; Stellar et al., 2024)

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들은 자연으로부터 경이를 경험

하는 빈도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차이가 선행 

연구와의 방법론적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

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이가 선행 유발 사건의 측면에서 고양감이나 

경탄 등과 유사성이 있음에 착안하여 경이를 강

하게 경험한 사건을 분석하였으나, 중국과 일본

에서 보고된 경이 연구에서는 자유 회상을 통해 

수집된 일상 경험 자료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관계가 중시되는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상 경이 

정서의 경험에서 대인관계 사건에 관한 회상률

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양상일 수 있으며, 강

한 정서 경험이 아닌 일상적 경험 자료를 활용

한 중국과 일본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저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

른 한편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

들은 대인관계 사건으로부터는 주로 감동을 경

험하며, 경이보다는 약하지만 감동 역시 일정 

수준 작은 자기 인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관찰되

었다. 이와 달리, 미국인들은 대인관계와 연합된 

경이 경험을 대인 경이(interpersonal awe)로 분류

한다(Graziosi & Yaden, 2021). 또 다른 한 편으로, 

한국에서는 경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자극이 

자연인 반면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게 나타나는 

차이가 한국과 일본의 생태 환경 차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추론할 수 있다. 즉, 자연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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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피해를 빈번히 경험하는 일본인들은 위협

의 원천으로서의 자연과 경이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정 

정서로서의 외경, 외포와 긍정 정서로서의 감동

을 각기 다른 정서 단어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 및 생태 환

경과 정서 경험의 관계 역시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 문제이다.

이러한 잠재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닌 몇 가지 제한점은 장래 연구를 통해 보완

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인의 경이 정서 경험

을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이 필요하

다. 한국인의 경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로 한국어 단축판 상태 경외감 척도(K-AWE-SF)

가 보고된 바 있다(박부금, 이희경, 2025). 해당 

척도에는 ‘자기 축소’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경이의 주

요 심리 경험으로 다룬 작은 자기 경험을 포착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 맥락에서 경이 정서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상태 척도에 

더해 개인의 안정적인 경향성을 반영하는 기질 

경이 척도 개발을 통해 경이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유발 사건 및 주

요 심리 경험의 측면에서 경이와 awe의 관련성

을 시사하지만, 경이 정서의 경험과 후속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이는 정서의 행동 유도성(Frijda, 2008)을 감

안할 때 특히 중요한 연구 문제이다. 서구의 선

행 연구에서 보고된 awe 경험과 행동 간의 관계

를 고려하면, 한국에서 경이 정서의 경험이 유

발하는 행동을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통찰을 발

견할 수 있다. 서구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이 

경험은 개인의 친사회적 동기를 높이며, 타인을 

위한 기부‧봉사 활동 참여 의도를 증진한다(Piff 

et al., 2015; Rudd et al., 2012). 또한 작은 자기 

경험은 자기 내부에 집중되어 있던 주의 초점을 

자기 외부로 전환하여 집단의 조화를 촉진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Piff et al., 202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이는 공동체에 대한 동일시를 강

화하고 집단을 위한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할 가

능성이 있다(Bai et al.,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이와 집단 지향 행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경이 

경험이 개인에 초점화된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집단과 공동체에 

지향된 행동을 예측하는지 확인함으로써 경이와 

행동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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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Koreans Perceive “Awe”:

A Comparison with Being Moved in Terms

of Elicitor and Psychological Experiences

Jeong-Eun Lee          Hoon-Seok Choi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ual appropriateness of gyeong-i as a Korean translation of awe and analyzed its 

elicitor and psychological features in comparison with a related emotion, gamdong. In Study 1, elicitors of 

gyeong-i were categorized and compared with elicitors of awe identified in Western research, and distinctive 

psychological features of gyeong-i relative to gamdong were identified. In Study 2, gyeong-i and gamdong were 

experimentally induced using video stimuli, and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a small self, a core 

psychological feature of awe, were tested. Results indicated that gyeong-i among Koreans is primarily elicited by 

vast natural environments and is accompanied by a sense of small self. These findings suggest that gyeong-i is 

similar to awe reported in Western literature in terms of both eliciting conditions and psychological experience. 

In constrast, although gamdong shares some features with gyeon-i, it is primarily experienced in interpersonal 

contex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 well a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Awe, geyong-i, gamdong, small self

Regular Article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범주명 정의

경이 감동 비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잔차

자연 자연에 대한 감각적 경험.
40

(23.81)

1

(0.60)
6.46

뛰어난 

능력과 성취

나 또는 내가 속한 팀, 타인이 노력이나 뛰어난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내거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성공한 경험.

28

(16.67)

26

(15.66)
0.25

생명의 신비
생명의 탄생이나 성장을 목격하거나 생명을 잉태, 출산한 경험. 살

아 있음을 느끼게 된 경험.

27

(16.07)

35

(21.08)
1.18

예술적 경험 뛰어난 예술 작품(음악, 미술 등)이나 결과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15

(8.93)

4

(2.41)
2.57

관계 상태 변화

및 증진

타인과의 관계 상태가 달라지거나(형성, 재회, 단절) 증진되는 사건

을 경험.

8

(4.76)

12

(7.23)
0.95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 및 선행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사회적 지지를 받거나, 자신이 타인에게 사회

적 지지를 제공한 경험.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선행을 제공한 

사례를 알게 된 경험.

6

(3.57)

70

(42.17)
8.41

여행
여행(일이나 휴식, 유람 등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을 떠난 경험, 여행에서의 경험. 

4

(2.38)

5

(3.01)
0.36

인공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물이나 물체, 경관에 대한 감각적 경험.
9

(5.36)

1

(0.60)
2.55

동물과의

상호작용

동물을 보거나, 동물에 대한 지식을 얻거나, 동물과의 감정적 물리

적 교류를 경험.

동물 간의 감정적, 물리적 교류에 대한 사례를 들은 경험.

3

(1.79)

5

(3.01)
0.73

우연 인과 관계 없이 드문 확률로 뜻하지 않게 발생한 일에 대한 경험.
5

(2.98)

0

(0.00)
2.24

과학기술
과학 기술/기계를 다루거나, 과학 지식 혹은 과학 발전에 대한 사례

를 알게 된 경험. 

1

(0.60)

0

(0.00)
1.00

국위선양
국가의 위상을 높인 사례, 국가를 긍정적으로 널리 알린 사례. 국가

에 대한 자긍심을 높인 사례.

2

(1.19)

2

(1.20)
0.01

집단행동
여러 사람이 같은 목표를 갖고 행동하는 것을 보거나 행동에 참여

한 경험, 군중을 목격한 경험.

5

(2.98)

2

(1.20)
1.13

새로운 경험 인생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함.
1

(0.60)

1

(0.60)
0.01

종교적, 영적 경험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 혹은 영적 사건을 경험.
2

(1.19)

0

(0.00)
1.41

건강(질병 치료

/회복 경험)

자신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의 질병 경험. 나 또는 타인이 성공적

인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 질병으로부터 호전된 경험.

2

(1.19)

0

(0.00)
1.41

기타 —
10

(5.95)

2

(1.20)
-

주. N = 334. 잔차는 절댓값으로 표기하였음.

부록 1: 경이, 감동 유발 사건 범주화 결과

부록 1 표 1. 정서 경험 응답 범주 분류 결과



이정은 최훈석 / 한국인의 ‘경이(awe)’: 감동과의 비교를 통한 정서 유발 사건과 심리 경험 분석

주. (1)은 경이 조건, (2)는 감동 조건, (3)은 통제 조건에서 사용한 영상의 일부임.

부록 2: 경이, 감동, 통제 영상 자극

부록 2 그림 2. 연구 2경이, 감동, 통제 영상 자극


